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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아산상 ③ ｜ 사회봉사상 이정아 물푸레나무 청소년공동체 대표  

가 정 에 서  보 호 받 지  못 하 는  청 소 년 들 을  돌 봅 니 다

밤늦은 시간, 이정아 대표의 전화가 울렸다. 낯선 여자아이

는 자신이 곧 아이를 낳을 것 같다면서 부모에게 알리거나 병

원에 가는 것을 막무가내로 거부했다. 산모와 태아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정아 대표는 “부모에게 알리지 않게 해줄 

테니 병원에 가라”고 선의의 거짓말로 설득했다. 주저하던 아

이는 아침이 되어서야 병원에 입원해 무사히 출산했다. 

“제게 도움을 요청하는 청소년들은 어른들에게 상처받거나 

방치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른에게 의지하고 싶지

만 믿지 못하는 정서적인 딜레마가 있어요. 그 아이도 제 말을 

믿었다기보다 아프고 무서우니까 따라준 것 같아요.” 

사실 이정아 대표에게 한밤중의 전화는 이례적인 것이 아

니다. 경찰, 소년원, 병원, 청소년 생활시설까지 그의 도움을 

구하는 전화가 수시로 온다. 가까이는 부천에서, 멀리는 제주

도에서도 연락이 온다. 이정아 대표는 어디든 달려가 아이들

의 편에 서고, 아이들도 순순히 마음을 열고 곁을 내어준다. 이

렇게 서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는 이정아 대표가 정성껏 준비

한 밥 한 끼, 그 온기에서부터 시작됐다. 

따스한 밥 한 끼로 아이들의 마음을 열다 

이정아 대표는 소외된 청소년을 돕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

며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물푸레나무 청소년공동체’를 

발족하고 2011년 부천역 인근 공원에서 무료급식 ‘청개구리 

밥차’를 시작했다. 매주 두 번,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까지 여는 청소년을 위한 심야식당이다.

2011년부터 청개구리 밥차를 운영하고 있는 이정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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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역 광장은 학교를 벗어나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데, 이때가 탈선을 막고 가정과 학교로 돌려보낼 수 있는 마지

막 기회에요. 아이들과 가까워질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따

뜻한 밥 한 끼를 해주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지요. 음식도 현

장에서 만들고요.” 이정아 대표의 생각은 적중했다. 밤이슬을 

맞으며 거리를 방황하던 청소년들이 간이 천막 아래 삼삼오

오 모여들었다. 30인분을 준비하던 음식은 금세 두 배, 세 배

로 불어났고, 따스한 밥과 사람의 온기로 허기를 채운 청소년

들은 이정아 대표에게 마음을 활짝 열었다. 

이정아 대표는 청소년들이 언제든 방문하고 머무를 수 있

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2016년 부천역 인근 건물 공간

을 빌려 ‘청개구리 식당’을 열었다. 평일 오후 3시부터 저녁 9

시까지 항상 열려있어 청소년들의 식당, 카페와 모임장소 역

할도 하고 있다. 이정아 대표와 청년활동가들이 상주하며 매

일 25인분의 식사를 준비해 제공한다. 청소년들은 식사는 물

론 보드게임, 상담 등을 하며 자유롭게 지낸다. 이정아 대표는 

타로카드를 봐주며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소통한다. 

“우리 식당에 처음 오시는 상담사님들은 아이들을 만나보

면 많이 놀라요. 청소년기 아이들은 입을 열게 하기가 정말 힘

든데, 어쩌면 여기 아이들은 처음 만났는데도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술술 하냐고요. 몇 번 와보신 상담사님들이 ‘아이들

이 이 공간을 믿기 때문’이라고 답을 주셨어요. 여기서 만나는 

어른들은 다른 의도 없이 순수하게 나를 도우려는 사람들이

라는 것을 완전히 믿고 있다고요.” 

청소년을 바꾸는 힘은 결국

‘공동체와 사람’

물푸레나무 청소년공동체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받지 

않고 기부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가의 힘으로 운영한

다. 그 밑바탕에는 ‘공동체와 사람이 답이다’라는 이정아 대표

의 철학이 있다. 

“아이들을 돕는다고 이 기관, 저 기관에 보내면 싫어해요. 

낯선 이들에게 몇 번씩 자기 사정을 이야기해야 하니 자존감

에 상처를 입는 불쾌한 일이지요. 그래서 다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저나 활동가들이 아이들과 함께 가요. 믿

을 수 있는 자기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결국은 사람

과 사람 간의 관계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핵심이에요.” 

이정아 대표는 아이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살아가는 

지역 시민들의 역할을 강조한다. 믿을 수 있는 어른이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보았

고, 그 역할은 어떤 시설도, 기관도 할 수 없는 일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활동가들이 자발적으로 그 지역의 청소년들을 돌

보는 마을 공동체가 그의 궁극적인 목표다.   글 편집부

청개구리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이정아 대표와 청년활동가들. 

시민활동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마을 작은학교’ 활동.


